
서론

2020년부터 유행한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해 초·
중·고등학생을 비롯하여 대학생들의 강의 방식은 2020
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의 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방식인 

화상강의가 주를 이루며 사이버 대학과 같은 곳에서 주

를 이루던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1].

화상강의는 강의를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고 집 안에

서 듣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2], 대학생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녹화한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 제일 큰 특징은 학생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유

롭다고 답하였다[3]. 하지만 최근 서울 모 대학 비상대

책 위원회에서 시행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만족도 조

사” 결과를 보면 참여한 학생 중 대부분이 강의에 불만

을 표시하여 대부분의 강의가 학생들 욕구를 충분히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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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In the present study, to determine the extent of academic stress and pain from sitting for a long time, we will use a 
questionnaire to examine the effects of non-face-to-face stress and back pain on college students who have conducted 
non-face-to-face lectures.
Design: Survey research
Method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using Naver foam to identify academic stress, attitude and time to listen to lectures, and 
the extent of back pain for college students who are experiencing non-face-to-face lectures.
Outcome measures include the scale of academic stress (SAS), the Numeric rating scale (NRS),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Korea version) was implemented.
The difference in academic stress was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and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ack pain was analyzed using the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In order to examine the academic stress, consistency, and 
stability, the reliability of the academic stress items was measured by examining the reliability with the Cron-Bach alpha 
coefficient. All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α=0.05.
Resul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mpared to gender 
(P＜0.05), but the higher the grade, the higher the stress index, the higher the level of pain.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non-face-to-face lectures caused by COVID-19 have increased academic stress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back pain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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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순 없었다[4].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계획하거나 집중하던 일에 

대해 부정적인 걱정을 하거나 대처 능력을 약화하여 하

던 일에서 미루게 되는 행동이 이어지게 한다[5]. 학생

들이 과제로 인해 하게 되는 지연 행동은 학업 만족도

와 관련이 있고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질수록 불안감, 
완벽주의, 과제기피, 도전정신 하락으로 이러한 경향들

이 높게 나와 학기 중 적응에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반

복한다[6]. 그로 인해 계획이 틀어질수록, 자신이 고대

하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더 많은 시간이 

지연되며 과제를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소요된

다고 하였다[7]. 이처럼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유가 있

더라도 학생마다 학습 효과가 다르기에 대면 강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반면, 비대면 강

의에선 e-mail 또는 전화 외에 학생과 교수 간의 의사 

전달이 어렵다. 개인에 따라 시험 준비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으나,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학교생활 중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함과 우울 또는 일탈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8]. 그리고 화상강의로 인해 스

마트폰 등의 영상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9], 이

에 따라 변형된 자세는 목, 허리뼈 등의 근골격계 문제

가 나타날 수 있다[10,11]. 이처럼 올바른 자세가 유지

되지 못하여 구부정한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는 것은 목,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고 감각 손상이 나타나며[12], 비

대면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민감해진다면 

학업성취도에 영향과 장시간의 자세유지로 허리통증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대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허리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문제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전무

하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허리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소재로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며, 비대면 강의를 3번 이상 

경험하고 평상 시 강의 시간이 2시간 연속일 경우, 나이

와 성별은 관계 없으며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로 선정 기준을 두었다.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으로 

기존에 목 또는 허리에 통증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하

고 연구의 검정력 검증을 위해 G* power 3.1.9.4 프로

그램을 통하여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여, 회귀분석으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설정하여 

121명의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김천대학

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GU-202104-HRa-05-0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한민국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
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

하여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허리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

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측정방법 및 도구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소진이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적과 성별, 대처 훈련이나 인지 행동적인 연구가 있

다.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ark BG와 

Park SM(2012)가 만든 SAS(scale of academic stress) 
척도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고 Jeon 등(2000)이 대학

생 대상으로 만든 생활스트레스 척도에서 문항을 추출

하여 학업 스트레스 관련 40문항,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 20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척도의 응

답 범주는 Liker 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
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학업 스트레스 관련 문항의 유

의수준은 0.89로 나타났다.
 

통증 척도

Numeric rating scale(NRS)는 전반적인 통증의 강도 

평가에 사용하며, 대상자가 통증의 정도에 해당하는 숫

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0-10까지의 숫자를 이용하여 

통증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형 오스웨스트리 요통 장애(Oswestry Disability 

Index;ODI Korea ver.) 설문지는 허리 또는 다리 문제

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각 항은 5점으로 되어있으며, 총점수는 50점이

다. 만약 하나의 항이 생략되어 있다면 총점에서 배제하

고 계산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PSS 23.0 소프트웨어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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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허리통증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교차 분석을 시행하여 성별 및 

학년별 허리 통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업 스트

레스 차이는 t-검정과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
을 하였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허리 통증과의 상관관계

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와 

일관성,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알파 계수로

신뢰도를 검사하여 학업 스트레스 문항의 신뢰도를 측

정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73.92%, 남자가 26.13%로 분포되어 있었다. 학년 빈도

는 1학년(17.00%), 2학년(23.90%), 3학년(21.60%), 4학

년(37.50%), 숙소는 자취(58.1%), 기숙사(26.10%), 자택

(15.90%) 순으로 나타났고, 비대면 수업 시 듣는 자세 

선호도는 앉은 자세(62.50%), 엎드린 자세(28.40%), 서 

있는 자세(9.10%)로 앉은 자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

며,한 자세로 기본 1~3시간 미만(37.53%), 3~5시간 이

상(62.52%)으로 3~5시간 이상이 많았다(Table. 1).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지를 조사해 보았을 때 학

업만족도 11문항에서 ‘비대면으로 인한 어려운 과목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와 ‘많은 과제물로 학업에 대한 만

족도가 떨어진다’라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또한 주요 학업 스트레스 관련 항목에서 학

년별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항목 

간의 다중 공선성은 공차 한계 범위 0.55, 분산 팽창계

수가 1.79로 나타나 다중 공산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항목 4, 5, 6을 제외한 항목들은 학업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여성

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35.40%, 남성이 

17.40%로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이 학업 스트레스 비율

이 높게 나타났으며,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가 여성이 

43.10%, 남성이 43.50%로 나타났고,이 결과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², p<0.05) 
(Table 3).

허리 통증

학년 수준에 따른 허리통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구체적으로 통증의 

정도는 평균적으로 통증 없음(43.20%), 가벼운 통증이 

있다(18.20%), 약간의 통증이 있다(20.50%), 통증이 심

하지만 약간 움직일 수 있다(18.20%)고 나타났다.학년 

분포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허리통증 수준이 높게 나타

났다(Table 4).

 Sortation Frequency (%)

Gender Woman 73.92%

Man 26.13%

School year first grader 17.00%

the second  grade 23.90%

3rd grade 21.60%

4th grade 37.50%

Housing type trace 58.1%

an original  house 15.90%

Dormitory 26.10%

Posture   preference Sitting  position 62.50%

Prone  position 28.40%

Standing  position 9.10%

Posture   holding time Less than 1~3  hours 37.53%

3~5 hours or  more 62.52%

Not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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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tion B β t

Q1. I was stressed by the active and autonomous education of the university. 0.04 0.04 0.26

Q2. I was stressed with a lot of homework. 0.00 0.00 0.01

Q3. I was stressed out with many paper-based exams. 0.04 0.04 0.29

Q4. I was stressed because I didn't do well on the exam. －0.21 －0.23 0.20

Q5. I was stressed because my major did not fit my aptitude. －0.04 －0.04 0.79

Q6. I was stressed because of my grade  management. －0.08 －0.08 0.67

Q7. I was stressed because my grades didn't come out. 0.26 0.27 0.16

Q8. I was stressed because I couldn't get the lectures I wanted. 0.02 0.03 0.87

Q9. I was stressed because of taking a class in a difficult subject. 0.15 0.15 0.42

Q10. I was stressed because the professor lectured without sincerity. －0.22 -0.23 0.12

Q.11. After the non-face-to-face lectures, I was stressed out by talking about 
my   studies with my friends.

.093 0.10 0.56

constant 2.50 4.89 

F 0.84 

R² 0.11 

Adj R² －0.02 

Note.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²: Adjusted R Squared, F: Verifying feasibility for regression 
equations(F-test), β: Contribution to dependent variables of independent variables, t:Validity verification for regression 
factor(t-test)

Table 2. Factors affecting   academic stress by grade (n=121)

Sortation
Entire Female Male

N % N % N %

Receive 37 30.70 24 35.40 13 17.40

Not answering 52 43.2 23 43.1 29 43.5

Not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3.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gender (n=121)

 Frequency Percentage (%)

Valid No pain 38 43.20

Minor aches and pains 27 18.20

A little bit of pain 29 20.50

Have a sharp pain but can move a little bit 27 18.20

The entire 121 100.00

Not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4. The degree of pain   (n=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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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와 통증의 상관성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허리통증(NRS)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변인 간에는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 수준을 보였다

(r＝0.44, p＜0.01) (Table. 5).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클

수록 허리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Sortation Academic stress Back pain

Academic stress 1 0.44*

Back pain 0.44* 1
*p＜0.01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pain

고찰

본 연구는 COVID -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대학생

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허리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강의로 인해 장시간 한 자세로 

듣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듣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만큼 받는 학업 스트레스와 호소하는 허리통

증의 결과는 Kim [15], Kang과 Song [16]의 연구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논문들은 비

대면 강의는 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어깨 통

증의 정도를 본 것이 많았으며[17,18], 스트레스와 허리

통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학업 스트레스 지수

가 높을수록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느라 생기는 허

리통증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8,15,19,20]. 
본 연구에서 허리통증은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

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

로 나누어 보았을 시 1학년과 3학년, 4학년이 높았으며, 
2학년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허리통증은 장시간 같은 

자세의 유지가 길수록 통증의 정도가 높았고, 선행연구

에서도 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때 허리통증이 발생

하였다고 하였다. 장기간 앉은 자세는 배가로근(transversus 
abdominis), 뭇갈래근(multifidus)과 같은 심부근육의 활

성저하와 위축을 야기시켜 척추의 불안정성이 증가됨으

로써 허리통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21]. 본 연

구에서와 같은 결과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활동성의 

저하, 영상단말기의 시청으로 인한 인체 정렬의 방해가 

허리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내용, 대인관계, 시험 불안 등

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8], 심한 스트레스는 개

인의 건강을 해치고 목표 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

래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관련 항

목들이 학년별로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항목 4, 5, 6번을 제외한 항

목에서 대상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관련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19, 20]. 선행연구와는 다

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조사하던 그 당시

와 현재 COVID-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기면서 스

트레스를 완화할 선택지가 줄어듦에 따라 학교 강의, 시
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대학생들이 

비대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패턴은 대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패턴과 달랐다고 하여

[23], 보다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선정 기준을 통해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대면 강

의를 경험한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며, 비대면으로 강의를 시행한다는 것 외에 대상자

들의 그 외 일상생활에 대해 완벽히 통제하지 못해 외

부요인이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통증에 대한 영향을 배

제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지수 완

화와 통증 경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통증의 원인을 

유발하는 자세와 움직임을 인체 역학적인 동작분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적

인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스트레

스와 통증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의 생활화가 필요하며 더욱 나은 

강의 환경과 교육 과정을 위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대학

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허리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통증 중 하나인 허리통증에 대해 설문 조사하

여 분석한 결과 성별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스

트레스 지수 또한 높았으며 장시간 같은 자세로 강의를 

듣다 보니 허리통증이 생겨 일상생활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강의로 시행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와 통증

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COVID -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대학생들의 학업 스

트레스와 허리통증에 대처할 방법을 고안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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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로 제시하고, 비대면 강의 방식을 수정하고 적

용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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